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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G 여자유도 48kg급 한일 간판 맞대결 성사될까?

2018자카르타-팔렘
방아시안게임(AG) 유도
종목의 하이라이트는 역
시한일전이다.전통적인
유도 강국으로 손꼽히는
한국과 종주국의 자존심

을 지켜야 한다는 일본의 자존심 대결만
큼 흥미로운 요소도 없다.

이번 AG 유도 여자 48kg급에서도 양
국의 금메달 대결에 큰 관심이 쏠린다.
2016리우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정보경
(27·안산시청)과 동메달리스트 곤도 아
미(23·일본)는 나란히 AG 첫 금메달이
라는 목표를 안고 매트에 오른다.

정보경은 한국 여자유도의 간판스타
로 평가받는다. 리우올림픽에서 여자대
표팀 선수 가운데 유일하게 메달을 목에
걸었다. 1996년 애틀랜타올림픽 66kg급
조민선(금메달)과 61kg급 정선용, 52kg
급 현숙희(이상 은메달) 이후 20년 만에
올림픽 결승 무대를 밟은 것 자체만으로
엄청난 업적이다. 근력과 힘을 바탕으로
공격적인 유도를 하는 정보경은 153cm
의 작은 키로도 상대의 공격을 어려움 없
이 막아낸다. 그 비결은 리우올림픽을 준
비하며 큰 기술을 연마하고 체력을 키운

덕분이다. ‘미치지 않고선 성공할 수 없
다’는 좌우명은 정보경의 승부욕을 보여

주는 한 단면이다.
일본은 여자 48kg급의 최강이라는 자

부심이 매우 강하다. 일본 여자유도의 간
판으로 군림하며 2000시드니·2004아테
네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건 다니 료코
(현 일본 국회의원)의 체급도 48kg급이
다. 이 체급의 일본 대표선수들은 ‘최고
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’는 마음가짐이 강
하다. 곤도는 일본 여자 48kg급의 대를
이을 선수로 평가받는다. 지난 5월 중국
후허하오터에서 열린 ‘2018 국제유도연
맹(IJF) 그랑프리’이체급에서우승을차
지하며 기세를 한껏 올렸다. 상대의 빈
틈을 놓치지 않는 기습적인 공격과 허벅
다리 기술이 일품이다. 실제로 곤도는 리
우올림픽 준결승전에서 파울라 파레토
(아르헨티나)에게 패한 뒤 동메달결정전
을 포기할 생각까지 했을 정도로 승부욕
이 강하다. 가까스로 동메달을 따낸 뒤
에도 공식 인터뷰에서 “죄송하다”는 말
부터 했다.

리우올림픽 당시 곤도의 발언도 정보
경에게자극제다.당시곤도는 “준결승을
통과하면결승에선금메달이확실하다고
생각했다”고 밝혔다. 만약 곤도가 준결
승을 통과했다면, 이 체급 결승전은 정보
경과 그의 맞대결이었다. 둘의 상대전적
도 2승 2패로 팽팽해 이번 AG에서 맞대
결이 성사된다면, 그 자체만으로 흥밋거
리다. 정보경에게는 2014인천 AG 이 체
급 동메달의 아쉬움을 씻어낼 기회이기
도 하다. 그 상대가 곤도라면, 짜릿함은
두 배다. 강산 기자 posterboy@donga.com

‘작은거인’정보경,곤도에게본때를보여줘
153cm 작은키 불구 리우올림픽 銀
리우 銅 곤도와의 상대전적 2승2패
곤도 “준결승 통과땐 金 확실” 도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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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자카르타-팔렘방아시안게임 금메달을 꿈꾸는 여자유도 간판스타 정보경은 일본 곤도 아미를
넘어야 한다. 운명의 한일전을 주목해야하는 이유다. 스포츠동아DB

아시아 최대규모의 종
합격투기 단체 로드FC

의 미들급 타이틀전이 대회를 거듭할수록
더욱 뜨거워지고 있다. 확실한 챔피언의
부재로 타이틀 교체가 거듭 이뤄지는 중이
다.

로드FC는 28일 원주 종합체육관에서
‘XIAOMI 로드FC 048’을 개최했다. 대회
메인이벤트로 열린 미들급 타이틀 매치에
서 ‘비보이 파이터’ 라인재(32·팀 코리아
MMA)가 ‘격투기 1세대’ 최영(40·Shinbu
kan/Land’s end)을 판정승으로 누르고
새로운 챔피언 자리에 올랐다.

로드FC 미들급에서는 초대 챔피언인 오
야마 순고(일본)를 포함해 이번에 타이틀
을 차지한 라인재까지 무려 6명의 챔피언
이 탄생했다. 전 체급을 통틀어 가장 많은
타이틀 교체가 이뤄진 체급이다. 방어전에
성공한 이는 4대 챔피언인 차정환(34·MM
A스토리)이 유일하다.

절대강자가 없이 타이틀전을 치를 때마
다 거의 매 번 챔피언이 교체되다 보니 곳
곳에서 도전자가 나타나는 형세다. 이 중
에서도 현재 가장 타이틀 도전자에 근접한

이는 단연 미들급 무패
신화를 달리고 있는 ‘괴
물 신인’ 황인수(24·팀
매드)다.

황인수는 지난해 로
드FC 영건스 35 무대에
서 이종환을 상대로 승
리를 거두며 혜성같이

등장했다. 이후 최근 김내철까지 꺾으며
4연속 KO승 무패를 달리는 중이다.

그는 이번 대회에서도 모습을 드러냈는
데, 라인재의 경기가 끝난 뒤 케이지에 올
라가 자신의 타이틀 획득을 향한 출사표를
던지기도 했다. 황인수는 “내가 기대했던
챔피언전과는 거리가 멀었다. 마치 영건스
경기를 보는 듯 했다. 내가 타이틀전을 하
게 되면, 타이틀전이 무엇인지 확실하게
보여주겠다”며 자신감을 한껏 드러냈다.
이에 라인재는 “빨리 대결만 잡아 달라”라
는 말로 즉각 응수에 나섰다.

둘의 타이틀 매치가 성사될 수 있는 최
대한 빠른 시기는 연말 정도다. 라인재가
이번 대회 이후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기
때문이다. 안개 속으로 빠진 로드FC 미들
급의 절대강자는 과연 누구일까. 라인재의
수성이냐, 황인수의 도전이냐. 새로운 볼
거리가 로드FC에 등장했다.

원주꺠｜꺠장은상 기자 award@donga.com

라인재, 6대챔피언…절대강자없는미들급

라인재,판정승으로최영꺾고벨트
황인수 “영건스 보는듯” 도전 시사

황인수

황아름(31)이 9년 만에 일본여자프로골
프(JLPGA) 투어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
다.

황아름은 29일 일본 야마나시현 나루사
와 골프클럽(파72·6685야드)에서 열린 다
이토켄타쿠 이이헤야넷 레이디스(총상금 1
억2000만엔·약 12억원) 최종라운드에서 이
민영(26·한화큐셀)과 연장 접전을 벌인 끝
에 정상을 밟았다. JLPGA 투어 통산 2승
째이자 2009년 이후 9년만의 우승이다. 우
승상금 2160만엔(약 2억1700만원)도 함께
품었다.

2007년 일본 무대로 진출한 황아름은 22
살이던 2009년 야마하 레이디스 오픈에서
깜짝 우승을 거두며 존재감을 알렸다. 그
러나 이후 진로는 순탄치 않았다. 8년 넘게
트로피를 수집하지 못하면서 기나긴 슬럼
프를 겪었다.

올해로 JLPGA 투어 진출 12년차를 맞
는 황아름은 절치부심했다. 6월 미야자토
아이 산토리 레이디스 오픈과 지난달 사만
다 타바사 레이디스 토너먼트에서 각각 공
동 10위와 8위에 오르며 우승 가능성을 높
였다. 그리고이번대회에서 1∼3라운드내
내 선두자리를 지키며 ‘와이어 투 와이어’
우승을 눈 앞에 뒀다.

그러나 경쟁자의 추격이 만만치 않았다.
역시 일본 무대에서 잔뼈가 굵은 이민영이
최종라운드에서 3타를 줄이며 이븐파에 그
친황아름과 14언더파 274타 공동선두로대
회를마쳤다.결국둘의승부는연장으로향
했고, 18번 홀(파5)에서 펼쳐진 1차 연장에
서 버디를 잡은 황아름이 파에 그친 이민
영을 꺾고 우승 기쁨을 누렸다.

고봉준 기자 shutout@donga.com

연장혈투 넘어선 황아름
9년만에 JLPGA 트로피

라인재(위)가 28일 원주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‘XIAOMI 로드FC 048’ 미들급 타이틀 매치에서 최영을 꺾
은 뒤 동료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. 사진제공 ｜ 로드FC

황아름이 29일 일본 야마나시현 나루사와 골프클
럽에서 열린 JLPGA 투어 다이토켄타쿠 이이헤야
넷 레이디스에서 1위에 올라 9년 만에 우승 기쁨
을 누렸다. 사진제공 ｜ JLPGA 인스타그램

편집꺠꺠｜꺠꺠김대건 기자 bong82@donga.com


